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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사를 통해 주지하듯, 오랜 세월 동안 예술가들은 인간의 형태를 드로잉하고 조각하고 그림으로 그려왔

다. 그만큼 예술가들에게 ‘몸’은 세계를 바라보고 반영하는 통로로서, 자신의 이상과 이념을 실천하는 장으로

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도구가 되어 왔다. 더욱이, 작업의 재료로서 자신의 몸을 사용한 예술작업의 역사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발생한 개념과 사상들의 교류, 그것을 통한 융합을 보여준다. 다다와 초현실주의의  

콜라주, 포토몽타주, 퍼포먼스, 아상블라주 등 회화의 평면성을 탈피해 일상에 참여하기 시작한 예술가들은 

무의식과 꿈, 육체와 정신, 행동의 관계성을 탐구하며 자아를 공동체, 환경, 우주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는   

비서구적 문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몸에 대한 탐구는 오늘날 현대 미학의 근간으로, 동시대 미술의 

폭발적인 성장에 기틀이 되기도 하였다. 

최근의 사회현상인 ‘몸짱’이나 ‘얼짱’ 열풍이 말해주듯, 오늘날 시뮬라크라가 지배하는 시대의 ‘몸’은 또다시 

문화 전반에 걸쳐 가장 중대한 이슈이며 화두이다. 2009년 SeMA 신진작가 지원 프로그램 선정 작가인 이단

은 자신의 나체와 불상이나 신화 속 여신의 조각상을 디지털 사진으로 오버랩 시켜, 전통과 신념을 상징하

는 기념비적 대상에 자신을 투영하고 본질적 자아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형형색색의  

짙은 화장과 긴 손톱으로 분장한 그녀의 나체는 탱화나 성화 속 형상에 덧입혀져 수십 명으로 복제되고   

중첩되어 성과 속, 천박함과 고귀함의 경계를 오간다. 이렇듯, 동서양의 문화유산을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대입시키며 전통을 거부하는 동시에 수용하고, 이를 반복하여 확장시키는 오버랩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또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함수로 제기되는 작가의 몸은 개인과 집단이 만나는 장소이자, 일상적인 삶의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파악될 수 있는 장소이다. 또한, 몸은 젠더나 인종, 섹슈얼리티로 정의되는 정체성이 자리  

잡고, 행위하며 도전 받는 장소이다. 즉, 이단은 자신의 몸을 하나의 오브제로서, 또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 

격리된 자아가 타인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 속한 

역사와 전통, 고정관념에서 객체화되어 드러난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척도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그녀의   

작업을 굳이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는 맥락으로 읽지 않더라도, 이단의 벗은 몸은 다분히 

행동주의적이며, 이 사회의 다양한 코드들을 해체시키고 전복시키는 관행에 대한 저항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이단이 자신의 육체와 종교적, 상징적 조각상을 일체화시켜 만들어낸 통합된 몸의 이미지는 사회적  

의미와 관계, 몸과 정신, 삶과 죽음을 대변하는 물질적 존재에서 육체적이고 생명력이 깃든 숨결, 동물적인 

혼이 깃든 존재로 승화된 듯 보인다. 이단의 작업에서 이러한 가치와 믿음, 관습 등의 사회적 요소들이 해체

된 혼돈의 상태는 그녀의 몸과 유기적으로 혼합되어 결국 새로운 정신적, 종교적 차원으로의 확장을 이루었

다. 그녀 자신의, 더 나아가 이 시대의 자화상으로서 오버랩 되어 형성된 작가의 모습은 어딘지 낯설고 불편

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젊은 예술가의 이 조용한 투쟁

은 보이는 것에 경도된 현대사회에 일침을 가하며, 잃어버린 전통과 정신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